
76 Vol. 26, No. 4, Dec. 2018고민환

Ⅰ. 서  론 2017년 3월 현대차의 공개 채용설명회가 열렸

던 장소에는 약 70명의 구직자가 참석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채용설명

회는 SNS를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었고, 이 방송

은 전국 10만여 명의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유되

었다. 현대차 인재채용팀장은 “채용 시즌마다 25

개 대학을 순회하고 3,000여 명의 취업준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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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growing use of SN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recruitment related to SNS,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etwee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and relationship with 

SN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purpose of using instagram, 

flow of instagra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y 

investigating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 among them.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who want to be cabin crew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tivation of using instagram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flow 

of instagram,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urthermore,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re was a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n personal characteristic 

between purpose of using instagram and flow of using insta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ikelihood of recruitment for being cabin crew can be achieved by 

identifying mutual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of using instagram, flow of instagra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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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며, 항상 공간적인 한계를 느껴왔다. 하지만 

이번 SNS 채용설명회를 통하여 시공간을 뛰어

넘는 채용 설명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1]. 

또한, 18년 4월, 국내 항공사 중에는 최초로 Air 

Seoul의 SNS 공개 채용설명회가 실시되었다. 약 

6개월 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던 한국항공협회 

주관의 전국 항공사 취업설명회에서 Air Seoul

은 약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진

행하였지만, 이번 SNS 공개 채용설명회는 약 1

만여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실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Air Seoul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2, 3]. 2018년 3월 에미레

이츠 항공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국 면

접 채용소식을 전했고[67], AIR ASIA는 1세대 

SNS인 네이버TV를 활용한 공개 오디션으로 채

용을 진행한 경우처럼 SNS를 활용한 채용관련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8].

대다수의 취업준비생은‘편하다’라는 이유에서 

SNS 채용설명회를 선호하고 있다. 국내 한 취업 

포털의 SNS 채용설명회의 설문조사 결과 약 

80%의 인원이 “SNS 채용설명회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시공간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해서(64.5%),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어서

(18.4%), 궁금한 점을 즉각 물어보고 답변을 받

을 수 있어서(12.5%)” 순으로 답하였다[4]. 이와 

같은 SNS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SNS에 대하여 SNS 특유의 피로감[66], 타

인과의 교류가 귀찮음[67], 너무 많은 정보와 댓

글에 대한 압박[68] 등으로 SNS 사용을 줄이는 

이용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69]. 이처럼 장단점

을 가지고 있는 SNS를 활용한 구직활동이 취업 

현장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SNS와 구직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시

대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즉, SNS와 구

직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할뿐더러, 기

존에 실시된 대다수의 SNS 관련 연구는 2세대 

SNS인 페이스북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

고,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5]. 

이처럼 취업 현장에서는 SNS를 활용한 여러 구

직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SNS와 구직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시

대의 요구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각 대

학에서 사용하는 SNS의 용도는 마케팅의 도구

로써 학교 홍보 목적으로만 SNS를 사용하고 있

거나[70],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같은 기존의 1, 2

세대 SNS만 사용하고 있다[71]. 또한, 대다수의 

SNS 관련 연구는 2세대 SNS인 페이스북과 관

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3세대 SNS인 인스

타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5]. 학술연구정보(RISS)서비스에서 

SNS와 관련된 연구를 확인해보면 SNS 키워드 

검색시 SNS(15,444건), 페이스북(4,669건), 인스타

그램(397건)으로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은 사

용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에 관한 연

구는 현저히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2017 소셜미디어 이용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사

용자 전체 인원 중 약 68.7%가 인스타그램을 사

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페이스북과 카카

오스토리와 같은 모든 SNS의 가입률이 하락하

였지만, 오히려 인스타그램은 유일하게 가입률

이 12.9%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와 관련된 연구는 턱없이 부족 한 상황이다[7]. 

한편, 취업을 위해 자기이해, 진학, 취업과 관

련된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진로준비행동[8]은 

최근 들어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9], 그 외에도 

개인성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

의 성격요인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0, 11]. 

동기와 몰입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12, 13].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

은 조직몰입과 관련된 연구이다. 최근 수행된 동

기와 몰입에 관한 연구로[14]는 관계형성과 즐거

움의 SNS 사용동기는 SNS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몰입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동기부여와 경력목표수립과 같은 행동

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

다[15]. 또 다른 선행연구에선 온라인 구직 커뮤니

티에 감정적 몰입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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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동기, 몰입,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개인적 성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제 3세대 SNS를 사용한 진로

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동

기, 몰입, 진로준비행동에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로 개인성격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스타그램 사용동기, 인스

타그램 몰입, 진로준비행동간의 영향관계를 밝

힘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 객실승무

원을 양성하는 학교나 사설기관, 승무원 준비생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1 1,  2,  3세 대  SN S 

SNS는 개방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간 

특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전달하는 기능

이 있다. 이러한 SNS의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

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 및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일상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한다. 글, 

그림, 사진,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제

작하여 공유 또는 확산시킴으로써 타인의 참여

와 피드백을 통하여 상호 교류한다[17]. SNS는 

기존의 오프라인상 인간관계를 온라인상에서 실

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SNS를 이용해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들과의 적절

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18, 19].

SNS 1세대인 싸이월드, 다음카페, 블로그와 

같은 오프라인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은 인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강력한 이용

동기로 초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17, 

36, 64].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과 다양한 컨텐츠

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강화한 2세대 SNS인 페

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SNS로, 

2004년 만들어져 하루 평균 10억명의 실사용자

를 보유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5]. 하지만 페이

스북은 프라이버시 침해, 부정적 메시지의 빠른 

확산, 타인의 시선에 대한 피로감으로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층도 많아지고 있다[6].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단순히 사진을 올리고, 필터를 

제공하며,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이 시장 점유

율을 늘려가고 있는데[6], 인스타그램은 하루 평

균 5억명이 사용하고 있다[20]. 특히, [65]에 따

르면 페이스북은 여전히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를 얻고 있지만, 10대들 사이에서의 사용은 줄

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1.1.1 SN S와  인스타 그 램 사용동 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형성을 위하

여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관계형성은 SNS

를 사용하여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인식한 뒤 이에 합당한 정보를 획득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정보탐색이라고 하였는

데, 이런 정보탐색은 SNS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

로 작용할 수 있다[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

보탐색, 유희성, 커뮤니케이션을 SNS의 주요 동

기요인이라고 하였다[22]. [17]은 1세대 SNS의 

사용동기를 지인과의 교류와 자기표현이라고 밝

혔고, 2세대 SNS인 페이스북의 사용동기로 인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친구와의 연락, 새로운 

친구 사귀기, 소속감 등이라 밝혔다. 그리고 3세

대 SNS인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공유라는 방법

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

혔다. [23]은 인스타그램의 사용동기를 관찰과 

지식, 지식 저장, 멋짐, 창조성의 네 가지로 구

분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사용동기

를 선행연구[17]에서 제시한 측정항목를 바탕으

로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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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몰입

몰입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

가 믿는 것 또는 자신이 정한 바를 하고자 하는 

강한 결정이나 신념을 의미한다[24]. 조직에서의 

몰입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해당 조직원이 자신

의 신념을 바탕으로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

력하며, 계속해서 조직의 내부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9, 10]. 또한, 커뮤니티로의 

몰입은 커뮤니티의 회원이 개인의 가치관과 커

뮤니티의 목적 및 존재감에 유사점을 느껴 해당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남기를 희망하고 타 커뮤

니티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25]. 초기 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3가지로 

대인 관계, 조직 행동, 관계 마케팅로 나뉘었다. 

이후, 2000년대 이후 인터넷 환경 아래서 몰입

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26]. 선행연구에 따

르면[27] SNS 이용 동기, 몰입, 여가 만족 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NS의 이용 동기를 사회

교류, 기분전환, 자기표현, 관계형성으로 구분한 

후 몰입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표현과 사회교류가 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분전환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14] 몰

입에 영향을 주는 SNS의 이용 동기 4가지(관계

형성, 사회교류, 유희성, 자기표현)중 관계형성, 

사회교류, 유희성의 세 가지 동기는 SNS의 몰입

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4, 27]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의 사용동기는 인스타그램

의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 인스타그램 사용동기는 인스타그램 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3 개 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 중 가장 주

목을 받는 이론은 성격 5 요인이다[29, 30]. 대부

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향성, 친화성, 양심

성, 개방성, 신경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28, 29, 30]. [28]에 따르면 외향성은 타

인과 어울리며 남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특징을 

갖으며, 친화성은 조직 안에서 남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

다. 또한, 양심성은 규정과 규칙을 잘 따르려는 

특성이고, 개방성은 다양성 또는 변화를 잘 받

아들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성

은 정서적인 불안정 또는 주변 환경 민감성, 피

로도에 대한 특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31] 대학생의 5가지 성격 요인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개인

의 성격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32]의 선행연구에

서 재취업구직자의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개방성, 친화성, 성

실성, 외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밝혔다. 다섯 가지 요인 중 본 연구

에서는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세 가지 요인

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특히 위 세 가지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신경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32, 33, 34, 36].

1.1.4 진 로 준 비행 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행위와 진로를 정한 

이후 결정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의

미한다[35].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

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정보 수집활동으로 개인의 성격과 

같은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의 미래, 구직 

방법, 작업 실태 파악 등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직업에 취업을 위하여 

자격증이나 교재와 같은 도구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구체적인 직업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노력이다. 구직에 필요한 도구나 방법을 갖

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를 진로준비행동이라 한다[35]. 진로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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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구직행동과 비교했을 때 더 장기적이고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직행동이 자

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모아 구체적으로 직업을 찾

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로준

비행동은 구직행동을 모두 포함한 더 큰 범위의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36, 37].

[38]은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몰입도가 높을수

록 취업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몰입과 진로

준비행동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밝혔고, [39]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과 목적을 확실히 

하여 진로 결정몰입을 풍부하게 할수록 진로준

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40]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있는 변인 

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 결정 몰입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

여, [39]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41]은 기업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커뮤니케이션이 구직자의 구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페이스북에 접속한 횟수와 페이스북 친구

의 숫자가 구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42]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SNS와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수업시간 내 SNS 활용으로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식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38, 39, 41]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인스타그램 몰입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3세대 SNS인 인스타그램을 사

용하는 승무원 준비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스

타그램 사용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 그리고 진

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승무원 

준비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17, 30, 43, 44]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

하였다.

2.2 조작 적 정 의 및  측 정 항목  도출

본 연구의 인스타그램 사용동기는 “승무원 준

비생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17, 43]를 토대로 3

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인스타그램 몰입

은 “승무원 준비생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 인스타그램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

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24, 25]를 토대로 3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

의 진로를 정하기 위한 행동과 그에 따른 행동”

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선행연구 [39, 42]를 토대로 3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한편 1차 도출한 설문문항은 관광분야 전문가

(교수 1명, 박사 1명)에 의뢰하여 내용타당성을 

검토받았고, Pre-test 차원에서 관광학과 대학원

생 3명에게 문항의 어감과 의미에 대한 재검토

를 받았다. 개인적 특성 항목을 포함해 최종 25

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2.3 자료수 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 방식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8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승무원 준비

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인 ‘미소짓는승무

원’과 인스타그램에서 #항공과 #승무원 #예비

승무원 #예승이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학과

와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총 341부

를 거두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

나 일정한 패턴으로 응답한 9부를 제거한 후 

최종 33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여 구성개

념의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요인

적재값(λ: Factor loading), 유의성(C.R.: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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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를 토대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인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

방정식모델링분석(Structure Equation Model)을 

하여 이론적 모델에 대한 인과관계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절효과를 위한 

다집단 비교구조방정식(Multi group structure 

equation model)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하였다.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여자

가 66.3%로 남자의 33.7%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4년제 대학(69.6%), 고등학교

(16.3%), 2년제 대학(12.0%), 대학원 이상(2.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인스타그램 사용시간

은 30분 미만이 3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26.8%,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5.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10.8%, 3시간 이상은 6.9%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방문하는 대상

은 전·현직 승무원이 41%, 동성 친구 33.7%, 관

심사가 15.4%, 이성 친구 9.9%로 전·현직 승무

원의 인스타그램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3.2 확 인적 요 인분석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MIN /df는 1.877(기

준:≤2), GFI는 .975(기준:≥.9), NFI는 .954(기준:

≥.9), TLI는 .961(기준:≥.9), CFI는 .977(기준:

≥.9), RMSEA는 .051(기준:≤.08)를 보였다. 특히 

엄격한 수준의 연구에서는 RMSEA를(기준≤.05)

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용할 

만한 기준치인 RMSEA(기준≤.08)를 토대로 할 

경우,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

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54, 63, 66].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845~.930(기준:

≥.5)으로 적합했고, CR은 각각 .951~.975로 잠

재변수들의 신뢰도 값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고, 요인적재값은 .457~.840(기준:≥.5)으로 

모두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다[51].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112 33.7

교육수
준

고등학교 54 16.3

2년제 대학 40 12
여성 220 66.3

4년제 대학 231 69.6

인스타

그램

사용시간

(하루)

60분 미만 100 30.1

대학원 7 2.1

1 시간 ∼ 2 시간 89 26.8

주로

방문하는

인스타
그램

관심있는 주제 51 15.4

2 시간 ∼ 3 시간 84 25.3

동성친구 112 33.7

3 시간 ∼ 4 시간 36 10.8
이성친구 33 9.9

4시간 이상 23 6.9 객실승무원 136 41.0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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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변수 y C.R. AVE CR

동기

함께 준비하는 다른 지망생들을 찾아볼 수 있다. .673 　

.930　 .975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805 10.906

주변 사람들이 어떤 토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741 10.679

몰입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57 　

.845 .939인스타그램으로 친구와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다. .619 4.852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나는 도움을 받기에 계속 이용을 해야 할 것 같다. .814 5.549

진로

준비

행동

나는 최근 객실승무원과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

.810 　

.922 .971
나는 최근 객실승무원과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본 
적이 있다.

.840 10.812

나는 최근 객실승무원 또는 항공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 준비법, 
보수, 전망 등)를 수집한 적이 있거나 또는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557 9.356

CMIN=39.415, df=21, CMIN/df=1.877, GFI=.975, CFI=.977, NFI=.954, NNFI(TLI)=.961, RMSEA=.051

주: CR: Construct Validity, C.R.:Critical Ratio,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stagram’ s flow,  motiv 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 ior

판별타당성은 AVE 값이 두 변수간 상관관계

의 제곱값보다 클 경우 충족된다[51].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AVE 값은 해당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판별타

당성은 충족되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사용

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578),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의 

제곱값(.334)은 각각의 AVE 값(.930, .84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동기 몰입 진로준비 AVE

동기 1 　 　 .930

몰입
.578

(.334)
1

　

　
.845

진로준비
.215

(.046)

.157

(.024)

1

　
.922　

주 : 괄호안의 값은 상관관계 제곱값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tiv e 
v alidity.

Fig 1. Results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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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방정 식  모형의 경로  분석

<FIGUR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MIN/df=1.980(기준:≤3), CFI=.974(기

준≥.9), TLI(NNFI)=.957(≥.9), GFI는 .973(기준:

≥.9) RMSEA=.054(≤.08)를 보였다. 특히 엄격한 

수준의 연구에서는 RMSEA를(기준≤.05)로 잡기

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용할 만한 수준의 기

준치인 RMSEA(기준≤.08)로 제시하여서, 모두 기

준치에 근접하거나 충족하는 것으로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51]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의 검증결과 인스타그램 

사용동기는 인스타그램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ɼ인스타그램 사용동기→인스타그램 

몰입=.584, t=5.279, p<.001) H1은 지지되었다. 또

한, 인스타그램 몰입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ɼ인스타그램 몰입→진

로준비행동=.179, t=2.407, p<.05) H2는 지지되었다. 

앞서 연구되었던 선행연구[39, 53, 54]에서 검증

된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가설 검증에서는 구체적 정보 공유가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공유하는 매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6] 승무원 준비생들에게 객실승무원의 

구직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설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으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된 목적과도 일치

한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나

타내는 설명력은 인스타그램 몰입은 R2=.341, 진

로준비행동은 R2=.032로 각각 나타났다.

3.5 조절 분석 효 과와  가설 검 정

[72]는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의 크기가 제 3

의 변수로 인해 그 크기나 특성들이 달리지는 

경우 해당 변수를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 Moderator)라 

한다.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회귀방법과 구조모

형을 이용한 방법이다. 회귀분석에서의 조절효

과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먼저 투입한 이후 

상호작용(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한 값)변인을 

투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R2과 두 번째 단계

에서의 R2간 차이는 상호작용 변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종속변인의 변량값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일 경우 조절 효과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흔히 집단간 비교 분석을 

사용한다. 잠재요인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

이 실시되어야 한다. 하나는 잠재요인간 관계를 

자유로 설정한 기본모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약모형으로써 이는 잠재요인간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설정한 모형이다.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선 기본모형이 제약모형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나야 한다[72].

조절
변수

CMIN df
CMI
N/df

GFI CFI NFI TLI
RMS

EA

기
본
모
형

39.

415
21 1.877 .975 .977 .954 .961 .051

개

방

성

70.

707
46 1.537 .958 .970 .922 .954 .040

성

실

성

69.

796
46 1.517 .956 .972 .924 .956 .040

친

화

성

65.

645
46 1.427 .960 .976 .927 .963 .036

Table 4. Model fitness difference v er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조절변수를 

변수로 넣지 않는 대신 집단별로 조절변수의 데

이터를 나누어 동시에 한 개의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73]. 본 연구는 조절변수마다 표본집

단이 단일 모형에 적용이 되는 모형임으로 개별

모수 차이검증으로 판별을 실시하였다. 조절변

수 측정을 위해 연구표본을 친화성, 개방성, 성

실성으로 집단화 하였다. 각각의 친화성, 개방

성, 성실성의 조절변수를 각각의 높고 낮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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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으로 구분을 나누었다. 구조모형의 적합

도는 <TABLE 4>와 같이 각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각 모형별 적합지수는 기본 모형과 비교할 

때 비교적 이상적인 수치로 도출되어 해당 모형

은 바람직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조절효과의 

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첫째, 추정모수들 간의 

각각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의 개인적 성격의 점수의 중앙값(평균)

을 기준으로 두 집단, 즉 개방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스타그램 

사용동기 → 인스타그램 몰입(가설 H1) 경로에

서는 L개방성, L성실성, L친화성 집단의 z 검

증통계량이 3.887, 3.807, 4.425 > 3.30 으로 유

의수준 0.1%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였고, 마찬

가지로 H개방성, H성실성, H친화성 집단의 z 

검증통계량은 4.327, 4.604, 3.659 > 3.30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였다. 따

라서, 개방성의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인

스타그램 몰입의 경로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높은 개방성 집단의 경우 낮은 개

방성 집단보다 사용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2. Results of Moderating analysis.

또한, 성실성의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인

스타그램 몰입의 경로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높은 성실성 집단의 경우 낮은 성

실성 집단보다 사용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친화성의 경우 인스타그램 사

용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의 경로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친화성 집단의 경

우 낮은 친화성 집단보다 사용동기가 몰입에 미

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잠정적인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구분 가                         설 결과

H1 인스타그램 사용동기는 인스타그램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a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Y

H1-b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의 관계에서 성실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Y

H1-c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인스타그램 몰입의 관계에서 친화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Y

H2 인스타그램 몰입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a 인스타그램 몰입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N

H2-b 인스타그램 몰입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성실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N

H2-c 인스타그램 몰입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친화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N

Table 5. Result of research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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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우리나라 전체 만 3세 이상 인구 중 88.5%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8.2%는 SNS를 사용하며, 

이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52, 62]. 또한, 취업 

현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SNS의 활용

도가 커지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에 도움이 되고,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SNS의 사용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세대 SNS인 인스타

그램의 사용동기와 몰입,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개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NS의 

몰입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기존선행연구[16, 

43]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기존의 SNS 몰입 및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1세대 SNS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몰입과 진로준비행동에 관련한 연구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3세대 SNS인 인스타그

램을 활용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과 진로준비

행동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새로운 학술적 시

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를 활

용하여 승무원 취업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몰

입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기존연구의 후속연구

로서의 학문적 의미가 있다. [40]은 대학생의 진

로결정수준 단계에서 진로결정 몰입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긍정

적 영향관계를 밝혔던 그 밖의 선행연구[39, 53, 

54]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학문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기존 개인적 특성과 관

련한 선행연구[55, 56, 57]는 주로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승무원 준비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변수 사이

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승무원 준비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 영역의 확대에 

다가섰다는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몰입의 관계에서 개방성

이 높은 사람일수록 몰입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

는 빠르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해가는 SNS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

는 개방성을 갖춘 준비생일수록 몰입을 더 잘하

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섯째,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몰입의 관계에서 친화성이 낮을수록 

몰입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더 친화적인 사람일수록 SNS 보

다는 실제 대면 접촉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

하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대다수 승무원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감정노동, 직무만족, 스트레스 관

리, 이미지, 교육 훈련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

었다[58, 59, 60, 61].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승무원 준비생들에게 중요시될 수 있는 구직준

비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승무원 준비생과 승무원 취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 역시 본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 

인스타그램 사용동기가 인스타그램 몰입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승무원 준비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인스타그

램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승무원 준비생들의 

몰입을 자극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승무원 준비생들에

게 도움이 .되는 영어공부 관련 이미지나 현직 

승무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한다면 승

무원 준비생들의 몰입을 고취하고 결과적으로 

승무원 준비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개인적 특성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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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

과를 한다는 분석결과를 통하여 승무원 준비생 

지도 시 준비생의 개인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준비생의 성격유

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차별화된 지도가 더

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셋째, 인스타그램의 운영을 직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스타그

램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가 검증되었

으므로 취업 컨설턴트나 조직에서 승무원 준비

생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전문 인스타그램의 운

영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는 승무원 관련 

학과나 승무원 전문양성기관에서 승무원 준비생

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특정 승무원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이기에 설문의 결과가 승무원 

준비생 대부분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의 응답이 

성실히 이루어졌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

는 응답자의 전체적인 표본 수를 확대하는 과정

을 거쳐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사용동기와 몰

입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

다’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기에, 하위변수와

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 역시 그 학문적 시

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차별성

은 인스타그램의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연구자의 의도에 맞

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선 하위

변수와의 영향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와 몰입, 진로준비행동의 또 다른 관계

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한다. 또한, 앞으로 지식추구, 관계형성, 간접경

험과 같은 다양한 인스타그램의 사용동기에 따

라 달리지는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각

각의 개인성격 5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도 승무원 준비생과 관련업 종

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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